             참언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경남매일이 지난 10월 3,000호를 끝으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특정자본에 기대어 살아온 언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경남매일직원들이 종간호를 만들때 흘린 눈물은 직장을 잃은 아쉬움이 아닌 독자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입김에, 광고라는 미끼에 들었던 펜을 놓았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시는 경남매일과 같은 신문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반성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은 왜곡된 언론현실을 극복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낼 신문이 절실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수언론만이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경남의 현실이 부른 결론이었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결코 소수개인의 사유물이 되어선 안되기에 저희들은 도민주신문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랜 토론과 논쟁이 있었으며, 뜻을 같이 하지않는 많은 동료가 떠나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70여 언론동지들은 도민주신문이란 가시밭길을 선택했으며 그 고통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도민이 주인입니다. 저희들은 일꾼입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저희 일꾼들에게 냉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민주신문건설을 위한 각계인사 제1차 간담회 
 
일시:1998년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장소:가톨릭 사회교육원
                                    - 순서 -
                   -주최측 인사말 : 간담회 개최배경과 목적
                   -경과보고
                   -도민주신문 추진계획 보고
                      ... 도민주신문의 필요성과 가능성
                      ... 도민주신문건설 세부방안 보고
                      ... 도민주신문 창간비용 및 향후 경영계획보고
                      ... (가칭)도민주신문건설추진위원회 결성계획안 보고
                   -토론 : 전체 계획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제안
                      ... (가칭)도민주신문건설추진위원회 결성안에 대한 토론
                      ... (가칭)도민주신문건설추진위원회 운영위원 후보자 추천
                   -2차 간담회 일정 및 추가 초청대상자 확정
                   -폐회  
